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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치인修己治人 의 유교정신儒敎情神 을 

건학이념建學理念 으로 하는 성균관대학교는

1958년 대동문화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오랫동안 동아시아학 진흥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본교의 오랜 염원에 힘입어 

2000년 3월 1일 창설된 동아시아학술원은 

이제 국제 동아시아학 학계의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학술원은 기존의 분과별 학문 체계를 

묵수墨守하지 않고, 통합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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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성균중국연구소는 외교부 유복근 박사를 초청하여 <중국과 
한반도 시리즈15>를 개최하였다. 유복근 박사는 “최근 중국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현재 중국의 경제 동향을 비롯하여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간 통상 분쟁의 전개 양상과 전망, 한·
중 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대응 
전략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 일시  2025년 6월 12일(목), 11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제1회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과 한반도 시리즈15기획세미나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와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
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은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배항섭 교
수를 초청하여 “‘근대전환기’의 역사/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모
색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의 너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근대 전환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확장
하고,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유학의 위치에 대해 고찰해 보는 뜻깊
은 기회가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6월 17일(화), 16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19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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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간다움국내학술회의

유교문화연구소는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 
철학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인간과 인간다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철학적 시선과 논점을 통해 
인간에 대한 다층적 사유를 모색하였다. 발표는 
전문가 세션과 학문후속세대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우선 전문가 세션에서는 철학사 
전통 속에서 ‘인간다움’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AI, 포스트휴머니즘, 노동, 
생명관 등 현대적 맥락에서 인간 존재와 정체성을 
새롭게 성찰하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또한 
학문후속세대 세션에서는 중국, 서양, 한국 철학의 
고전과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 윤리, 인식, 
정치철학 등을 현대적 문제의식과 연결해 탐구하는 
발표가 이어져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10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2층 32210호, 4층 32416호,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 철학연구회



4

아시아의 사회와 동물 – 이용・공존・표상합동심포지엄

지난 6월 27일, 4개 기관 정례 합동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아시아의 사회와 동물 – 이용・공존・표상”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동물과 기계, 동물과 사회풍자, 
동물의 이용방식 변화, 동물과 의례, 동물 이미지와 인간 
사회, 약용 동물, 동물을 둘러싼 전통과 현재, 동물과 전쟁 등 
8개의 테마로 동물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흥미로운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본 심포지엄은 
2027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폐회하였다. 

● 일시  2025년 6월 27일(금), 10시 30분
● 장소  일본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본관・분관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도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주관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대동문화연구원은 지난 7월 8일, 제2회 대동문화연구원 靑雲萬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고전과 현대, 시대를 잇는 사유와 담론”
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9명의 연구자들이 고전 텍스트 연구를 비롯해 언어 
권력, 여행문화, 북한의 주체 문학, 일기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진행하고, 고전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유와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 일시  2025년 7월 8일(화), 9시 3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고전과 현대, 시대를 잇는 사유와 담론국내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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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중국연구소는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의 정년퇴임과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중국사회과학논총』 특집호 출간을 기념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희옥 교수의 학문적 
여정을 회고하는 동시에, 현재 국내외 비판적 중국 연구의 
위상을 성찰하고 한국의 중국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7월 24일(목), 13시 20분
● 장소  성균관대학교 국제관 1층 90104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국내외 비판적 중국 연구의 나아갈 길연구포럼

초청특강

유교문화연구소는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
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과 공동으로 서울대 소진형 연구원을 초
청하여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치(治)”는 정치인가, 협치인가? - 
유교정치사상에서 “다스림”의 의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에서는 ‘군신공치’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정치 
상황에서 군신공치가 요구되는 이유와 그 기능과 더불어 사대부와 
군주가 정치에 함께 참여할 때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양상들이 논의
되었다. 이를 통해서 유가적 정치관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도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6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층 31512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20차 전문가 초청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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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중한학술연회 국제학술회의

동아시아학술원 미래가치연구소는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과 
공동으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회의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6편의 기조 발표를 포함해 ‘해양사의 
시점에서 본 동아시아 사회’, ‘문헌교류와 동아시아 
사회’, ‘국가 형성과 동서방 문명교류’를 주제로 총 31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일시  2025년 7월 25일-26일(금/토), 9시
● 장소  중국 복건 천주동해열화호텔(泉州东海悦华酒店)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미래가치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인문한국사업단

유교문화연구소는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교육연구단, 전북대학교 간재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현대신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현대신유학이 제시한 유학 사상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성찰하고, 계승할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향후 유학이 나아갈 새로운 전망을 구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일시  2025년 8월 1일(금), 13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유학동양한국철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전북대학교 간재학연구소

현대신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국내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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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예술과 모빌리티”초청특강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류지이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예술과 모빌리티”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을 통해 서양 예술 및 시대상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8월 4일(월),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4층 104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과 한반도 시리즈 16>을 개최하였다. 
“최근 중국 엘리트 정치의 지속과 변화:중국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정치 엘리트 구조와 권력 운영 방식,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리더십 위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일시  2025년 8월 19일(화),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5층 33503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성균중국연구소

중국과 한반도 시리즈16기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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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출판

【연속간행물】 

•• 『대동문화연구』 130집(2025.06)
   - 수록 논문 URL
   https://skb.skku.edu/ddmh/instisute/search.do

•• 『유교사상문화연구』 100호(2025.06)
   - 수록 논문 URL
   https://kiss.kstudy.com/Detail/Jr?Ins=2120&Jur=26435

•• 『성균차이나브리프』 76호(2025.07)
   - 수록 논문 URL
   https://sicsarchive.skku.edu/#/sc/brief?scId2=207

••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Volume 44(2025.08)
   - 수록 논문 URL
   https://jcpc.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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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학 REVIEW 

이 책은 저자가 근대중심주의와 서구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일관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13편의 글을 수정 보완하여 엮은 연구서이다. 

저자가 집중하는 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구를 인류 발전의 중심이자 보편적 기준으로 
설정하는 서구중심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근대를 특권화하고 전근대를 식민화하는 역사 인식인 
근대중심주의이다. 이 두 인식은 오랫동안 역사학의 기본 틀을 지배해왔으나, 급변하는 현실은 
그것들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역사 연구가 언제나 ‘현재’라는 시각에서 과거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새로운 과제와 환경에 부응하는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세기 역사학은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를 기반으로 단선적 발전론과 내셔널리즘, 
나아가 인간중심주의까지 포괄하는 지적 체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 같은 새로운 도전은 ‘발전’과 ‘성장’이 더 이상 절대적 가치가 아님을 보여주며, 근대적 
역사관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저자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나 캘리포니아 학파
(California School)가 일정 부분 대안을 제시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근대와 세계체제를 
당연한 전제로 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반유럽중심적 유럽중심주의’라는 
자기모순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며, 진정한 대안은 근대중심주의 자체를 상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는 근대중심주의를 단순한 시대 구분이 아닌, 전근대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규정한 데 있다. 근대는 전근대를 지배하고 타자화하면서 스스로를 
특권화해왔으며, 이는 새로운 역사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선형적 시간관을 넘어, ‘중세 속의 근대성’, ‘근대 속의 중세성’처럼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는 
다층적 시간관을 제시한다. 그리고 단일한 ‘근대’ 서사를 절대화하지 않고 다층적 경험과 시공간을 
통해 새로운 해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날 역사학의 과제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배항섭 

『동아시아사 연구와 근대중심주의 비판』
(동아시아 문명총서 2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5년 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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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의 2025년 여름학기가 개강했다. 
2024년 가을학기부터 함께 공부하고 있는 펑징(Jing Peng, 홍콩대 박사과정), 캐롤라인 
커니(Caroline Kearney, 연세대 박사과정) 연구자를 비롯하여, 최지웅(남가주대 박사과정), 
에밀리 잭슨(Emily Jackson, 노스웨스턴대 박사과정), 헤티 리(Hetty Lee, 컬럼비아대 
박사과정), 줄리아 리(Julia Lee, 조지타운대 학사과정), 헥터 산체스(Hector Sanchez, 
시러큐스대 박사과정), 소니아 싱(Sonia Singh, 미시간대 박사과정), 서위안징(Fiona Xu, 
남가주대 박사과정), 주무윤(Muyun Zhou,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과정) 8명의 연구자가 
새롭게 합류하여 연구를 같이하게 되었다.

● 일자  2025년 7월 2일(수)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교육

2025년 여름학기 개강IUC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트랙은 <유럽 한국학 전문가 초청 집중 
강좌>를 개최하였다. 7월 7일, 첫 번째 강연에서는 에딘버러대학 
김영미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의 성별 및 세대갈등”을 주제로,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다각도에서 고찰해보았다. 7월 11
일 두 번째 강연에서는 하이델베르크대학 오렐 크루아상 교수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정치제도의 
안정성과 비교정치적 함의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초청특강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학제적 접근을 심화시키고 국제 
학문 공동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학 연구의 국제적 지평을 
확장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일시  2025년 7월 7일(월), 15시 / 7월 11일(금), 10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 국제관 2층 90208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한국학트랙

유럽 한국학 전문가 초청 집중 강좌한국학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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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의 주최로 세 차례의 전문가 
초청특강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특강에서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백문임 교수가 “키네마: 영화소설과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영화의 특성을 강의하였다. 식민시대 한국 영화 이론, 영화 속에 
재현된 조선인의 이미지, 영화소설/시나리오의 특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특강은 경희대 사학과 
박윤재 교수가 “한국의 서양의학 수용과 위생, 청결, 그리고 보건”
이라는 주제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 서양의학이 수용되고 
위생/청결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전파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식민지기에 위생/청결 개념이 조선인에게 미친 영향을 제중원, 콜레라의 확산, 위생경찰제도 
등을 배경으로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학술원 이혜령 교수는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1980년대의 
정치,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운동 전개와 맞물려 여성문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그것이 
어떻게 여성해방문학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하였다.

● 일시  2025년 7월 15일(화), 7월 30일(수), 8월 6일(수), 13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10504호
● 주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
● 발표자 및 발표주제  

동아시아포럼 전문가초청특강IUC

1. 2025년 7월 15일(화)
• 강의자 : 백문임(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주제 : 키네마: 영화소설과 시나리오

2. 2025년 7월 30일(수)
• 강의자 : 박윤재(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 강의주제 : 한국의 서양의학 수용과 위생, 청결, 그리고 보건

3. 2025년 8월 6일(수)
• 강의자 : 이혜령(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 강의주제 :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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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이번 학기 IUC 연구자들과 
함께 필드트립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새 나라, 새 미술” 전시 관람을 통해 새 나라가 건립되며 변화해 
가는 도자기의 색과 형태, 조선 초기 회화의 특징을 담고 있는 
산수화, 유교를 국가의 기반으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조선인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불교문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일자  2025년 7월 23일(수)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2025년 여름학기 필드트립IUC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2025년 
여름학기 콜로키움과 수료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총 10명의 연구자들이 K-POP·
만화·SF소설·영화 등의 대중문화에 드러난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의 반식민지 

저항 운동, 조선시대의 젠더문제, 그리고 북한의 한의학·대미인식·젠더 문제를 주제로 한 
다양한 개인 발표가 이어져 한국학 연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미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9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
● 발표자 및 발표주제  

2025년 여름학기 콜로키움 및 수료식IUC

1. 이미영(조지타운대 학사과정)
“케이팝의 외국어 사용과 그 사회적 의미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Foreign Languages in K-pop and Its Social Meanings”



13

2. 에밀리 잭슨(노스웨스턴대 박사과정)
“소피 다르크의 <한복>을 통해 본 프랑스 한인국제입양아들의 경험과 기억”
“Illustrating Franco-Korean Adoption: International Adoptee Memory and Experience in Sophie 
Darcq’s Hanbok”

3. 이예재(컬럼비아대 박사과정)
“1950-60년대 북한 ‘한의학 생리’의 탄생: 한의학과 파블로프 생리학의 융합”
“‘Hanuihak Saengni’ in 1950-1960s North Kore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Paviovian 
Physiology”

4. 최지웅(남가주대 박사과정)
“안중근 전기 영화의 ‘암살’ 장면 분석을 통해 본 한일관계 변화 연구”
“Representations, Repetitions, and Resurrections: Visual Commemorations of Ahn Jung-geun and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5. 주무윤(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과정)
“1960년대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화(韓華)들의 목소리 표출(表出): 1965년 作 <중일전쟁>”
“Articulating Hanhwa through 1960s Popular Culture: Sino-Japanese War(1965)”

6. 소니아 싱(미시간대 박사과정)
“한국과 펀자브 유학생들의 반식민지 저항 운동과 출판 활동을 통해 본 디아스포라 연대 가능성 연구: 한국 
학생회보와 가다르 비교”
“Print Solidarities Across Korean & Panjabi Diasporic Anticolonial Movement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Korean Student Bulletin and Ghadar”

7. 서위안징(남가주대 박사과정) 
“<저 이승의 선지자>를 통해 본 불교와 SF소설의 만남: 무아(無我)의 실천과 탈이분법적인 서사”
“Reading “The Prophet of Corruption” as Buddhist SF: Practicing Buddhist Non-self and 
Destabilizing Binary Thinking”

8. 헥터 산체스(시라큐스대 박사과정)
“조선시대 젠더와 성(性)의 역사 연구”
“Gender and Sexuality in Choson Korea”

9. 캐롤라인 커니(연세대 박사과정)
“북한 미디어를 통해 본 북미 관계 분석: 2021년-2023년”
“Examining DPRK-U.S Relations Through North Korean State Media: 2021-2023”

10. 펑징(홍콩대 박사과정) 
“1950-1970년대 북한의 젠더 전략과 이상적인 여성상”
“Gender Strategies and Ideal Woman Image in Korea, 1950s-1970s”



14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는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센터 설립 이후 교육과 행정에 헌신하여 IUC가 국제 한국학의 세계적 
거점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며 정회정 
교육부장과 허선희 강사에게 공로패와 소정의 상금을 전달하였다. 

개소 10주년 공로패 전달IUC

동아시아학술원 국제한국학센터(IUC)의 졸업생, 김연준 연구자가  
IUC를 방문하였다. IUC에서 총 2학기(2022년 가을, 2023년 
봄)를 함께 공부한 김연준 연구자는 현재 UBC 석사과정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다. 또한 2021년 여름학기를 함께한 올란 
먼슨 연구자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동아시아문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졸업생 소식I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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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 기관

성균중국연구소는 지난 6월 10일, 미국 아시아 소사이어티
(Asia Society) 산하 싱크탱크 중국분석센터(Center for 
China Analysis)와 첫 온라인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중-러 3각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을 주제로 중국이 바라보는 북-러 관계 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런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중국 내부와 외부 인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 연유와 함의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성균중국연구소는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중국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학술교류를 추진, 3국 간 상호 
이해증진과 공공외교를 위해 협력할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미국 Asia Society 중국연구센터와 파트너십 체결 및 회의 개최성균중국연구소

성균중국연구소는 <제20차 한중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20주년을 맞아 중국의 ‘장강학자
(長江學者)’를 포함한 저명한 학자들을 대거 초청한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이론과 정
책”을 주제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행정
적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구조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특히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환경 거버넌스 등 현
대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주요 과제들에 대한 각국의 제도적 대응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져 
동아시아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여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성균중국연구소 제20차 한중 거버넌스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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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는 세교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7월 14일에 개최된 네 번째 
세미나에서는 “도덕의 부모국 만들기와 송규의 『건국론』”
을 주제로 원광대 허석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불교 제2대 종법사 송규가 1945년 해방 
직후에 집필한 『건국론』을, ‘근대의 적응과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에 담긴 시대 인식과 사상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에 대한 여러 시사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유교문화연구소는 공동세미나를 통해 오늘날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들과 민주주의 간의 연결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교문화연구소 공동 세미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개최

동아시아학술원 총서 『한국근현대번역문학사론』(손성준・구인모・
황호덕 책임편집)이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한국근현대번역문학사론』은 20명의 다양한 저자들의 
연구를 담은 916쪽의 대작으로, 번역과 창작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의 틀 자체에 주목하면서 번역의 어려움을 창작에 빗대어 말하는 
근대의 문인들에 집중하였다. 이 책은 번역과 창작이 깊게 연동되어 
있으며, 번역은 그 자체가 한국문학장을 구성했던 중요한 자원이자 
새로운 창작 경향을 추동한 촉매였다고 보며, 번역이 한국문학의 
핵심적 문제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탐색한 성과들의 결과물이다.

동아시아학술원 『한국근현대번역문학사론』,
202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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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중국연구소가 엮은 『차이나 핸드북: 거대한 중국을 한눈에 보는 법』 
개정증보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2014년과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개정판으로, 중국 개황, 역사,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법, 한중관계 등 10개 분야 130개 주제를 110명의 전문가가 
집필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미·중 전략 경쟁, 시진핑 3기 체제, 
중국 성장 방식과 산업 전략 변화, 첨단 기술 발전,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 한중관계 변동 등을 심층 분석하였고, 거시·지역 경제와 산업 전략 

등 새로운 이슈를 반영하였다.

서베이리서치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편기반 웹 유도 조사를 
수행하였다.(2025.04-06) 이는 “한국 확률 기반 온라인 패널(Korean 
Probability-Based Online Panel, KPOP) 구축을 위한 예비 연구”
로, 조사는 김지범 센터장이 European Social Survey(ESS), 미국 
시카고대 NORC, ANU Centre for Social Research and Methods
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국제 협력 프로젝트 “Developing a blueprint 
for an international ‘web-first’ panel”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이 조사는 궁극적으로 면접조사에 의존해 온 기존 KGSS 구축 방식의 

대안적 접근을 탐색하고, 웹 유도 기반 패널 운영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성균중국연구소

서베이리서치센터

『차이나 핸드북』 두 번째 개정증보판 출간 

2025년 한국확률기반온라인패널조사 완료

동아시아학술원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숏폼 콘텐츠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콘텐츠가 총 조회수 6만을 돌파
하였다.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시리즈는 동아시아학술
원과 성북문화원의 협력사업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동아시아 관련 영상
교육콘텐츠이다. 동아시아학술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
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동아시아학술원 <3분으로 읽는 동아시아> 유튜브 콘텐츠 조회수 6만 돌파

https://www.youtube.com/@%EC%84%B1%EA%B7%A0%EA%B4%80%EB%8C%80%ED%95%99%EA%B5%90%EB%8F%99%EC%95%84%EC%8B%9C%EC%95%84/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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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강연] �“‘근대전환기’의 역사/사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모색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의 

너머-”,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비판유학·현대경학 연구센터 제19차 전문가 초
청 강연회, 2025.06.17.

● 손성준(동아시아학술원)
[인터뷰] �성균웹진 인물포커스, “교육과 연구의 선순환을 이루다 - 소비자학과 남수정 교수, 

동아시아학술원 손성준 교수, 유학·동양학과 안승우 교수”, 2025.07.04.
             �https://webzine.skku.edu/skkuzine/section/people.do?articleNo=128303&article.off-

set=0&articleLimit=10

● 이혜령(동아시아학술원)
[강연] �“빛나는 성좌들 -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동아시아포럼 전문가 초청 특강, 

2025.08.06.

2. 연구진

서베이리서치센터 김지범 센터장이 수행하는        
‘사회과학연구토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연구단이 한국연구재단 2025년도 사회과학연구
(SSK)지원사업 계속과제에 선정되었다. 2단계    
3차년도의 연구수행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본 연구단은 (1) 2025 KGSS 향후 참여 의향자 
후속조사 (우편-웹), (2) 확률표집온라인조사 예비연구 후속조사 (우편-웹), (3) ISSP 2027년 
모듈 social networks/resources 사전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서베이리서치센터는 2025
년에 제17차 한국종합사회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간 창출된 KGSS 누적자료는 
국내 KGSS 홈페이지와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및 국외 독일 GESIS, 미국 ICPSR, 
그리고 Dataverse Project(https://dataverse.harvard.edu)에 공개하고 있다.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계속과제 선정



19

● 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IUC 2025학년도 봄학기 콜로키움·수료식 성황리 실시”,
스마트경제, 2025.06.10
https://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14 

“성균관대학교, 유럽 한국학 전문가 초청 집중 강좌 개최”, 뉴스티앤티, 2025.07.04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269 

● 동아시아미래가치연구소
“생명을 관통하는 사유의 계보, 그 지식의 고고학”, 대학지성 In&Out, 2025.07.12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5

● 성균중국연구소
“차이나 핸드북”, 교수신문, 2025.06.05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360

“민주주의는 위태롭고 거버넌스는 진화 중이다”, 중앙일보, 2025.07.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371

● 서베이리서치센터
“불교신앙, 중장년 건강 인식에 긍정 효과 입증”, 법보신문, 2025.06.22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785

“청년 남성은 왜 보수화되었나”, 시사IN, 2025.07.17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040

“진보정당의 계급적 지지 기반 붕괴와 노동조합”, 매일노동뉴스, 2025.07.18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73

● 김경호(동아시아학술원)
“성균관대학교, 유럽 한국학 전문가 초청 집중 강좌 개최”, 뉴스티앤티, 2025.07.04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269

● 김영죽(동아시아학술원)
“3000년 전 넋두리가 내 마음과 포개졌다”, 중앙일보, 2025.08.0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769?ac=vt

3. 매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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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항섭(동아시아학술원)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0) 김성규(金星圭)의 『초정집(草亭集』)과 김병휘
(金炳輝)의 『연파집(蓮坡集)』”, 전북일보, 2025.06.27
https://www.jjan.kr/article/2025062058003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정기 학술대회 개최”,
전북도민일보, 2025.06.27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2748

● 이회옥(성균중국연구소)
“한중관계 본격 해빙 맞나…개선 흐름 '탄력' 예상”, 연합뉴스, 2025.06.04
https://www.yna.co.kr/view/AKR20250603001400009?input=1195m

“새 정부, 전략적 한·중관계 모멘텀 필요”, 경향신문, 2025.07.2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72118005

“딥시크 뒤엔 산·관·학 삼각연대…中, 이미 AI+로봇 향해 뛴다[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중앙일보, 2025.07.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0112

““중국은 거울이자 창”…비판적 중국학의 길을 묻다”, 중앙일보, 2025.07.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790

“중국 위상 높아지는데 한국은 ‘중국 붐’ 꺼져… 연구 인력 턱없이 부족”, 조선일보, 2025.08.11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8/10/6XXQXDUBPBBJ5HUJUST35
UEUY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